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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단의 균형주의자 - 최하림(���, 1939-2010)

최하림은 1939년 목포의 어느 바닷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그의 집안은 수
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고 한다. 6세에서 11세까지 화가인
수화 김환기의 고향 신안군 안좌도 기좌 리에서 어린시절을 보내다가 다시 목포로 나와
오거리 일대를 중심 으로 문학청년기를 보냈다. 1962년 김현, 김승옥 등과 함께 산문시대
동인을 결성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동인지 [산문시대]를 5집까지 발간하였다.

박석규·원동석·김소남·양계탁 등과 [고도를 기다리며]를 무대에 올리는 등 연극에도 관심
을 보였다. 산문시대 동인으로 활동하던 196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빈약한 올페의
회상]이 당선되어 시단에 나왔다. 1965년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생활을 하다가 1988년
광주로 내려 와 10년 동안 전남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다. 은퇴하여 충북 영동 산골에
서 살다가 경기도 양수리로 다시 이주하여 창작에 전념하였다.

최하림은 우리 시단의 균형주의자로 잘 알려진 중진시인이다.그는 "김현이 아폴로였다면 김지하는 디오니소스였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는 이 두 사람을 합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의 시 세계는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를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시적 사유도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이 적당이 혼융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하림의 시에 나타난 목포 역시 첫
시집『우리들을 위하여』에 집중되어 있다.그는 문학청년시절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발레리의 시집 『해변의 묘지』에 경도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의 첫 시집에는 지중해의 몽환적 이미지가 넘실거린다. [황혼] 등 초기시의 주요 무대는 목포 대반동 바닷가이다. 바다에 관련
된 모든 시가 이곳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그러나 그의 바다와 관련된 시는 구체적인 삶이 살아 있는 건강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둠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추상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집으로 『우리들을 위하여』(1976), 『작은 마을에서』(1982), 『겨울꽃』(1985), 『겨울 깊은 물소리』(1987),『속이 보이는 심연으로
(1991), 『굴참나무숲으로 아이들이 온다』 (1998), 『풍경 뒤의 풍경』(2001), 『때로는 네가 보이지 않는다』(2005) 등이 있으며, 시선집
『사랑의 변주곡』,미술 에세이 『한국인의 멋』, 김수영 평전 『자유인의 초상』, 산문집 『멀리 보이는 마을』 등을 펴냈다. 조연현문학상, 이산
문학상, 올해의 예술상 문학부문 최우수상(2005)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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